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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적발된 은행

들에 조속히 환급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출금리 조작 사태와 관

련, 공동입장을 내놓았다. 

금리를 부당 산출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

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당국은 “가산금리 부당 부과 사례가 재발하

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에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조치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부당 산출

된 이자 환급 계획을 밝혔다. 이 은행들은 총 

26억7000만원가량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5개월 간 취급된 대출건수 총 690만건 가

운데 총 252건(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에서 금리 적용 오류

가 발생했다. 피해 고객 193명이 환급받을 이

자액은 1억5800만원 규모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

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이자를 받은 대출

건수가 총 27건이다. 고객 25명이 피해를 봤으

며 금액으로는 1100만원 규모다. 

경남은행은 고객의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한 

과다 수취 이자 규모가 최대 25억원 내외에 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석지헌 기자 cake@ 

“대출금리 조작 조속히 환급하라”

금융당국, 재발방지 개선안 곧 마련

보험사의 RBC비율이 흔들리고 있다. RBC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보험회사 재무건

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 지급여력(RBC) 

비율은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 

제도로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부터 운용 중이던 EU방식의 단

순한 지급여력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09년 

RBC제도를 도입했으며 2년 간 시범 운용 후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RBC비율은 3월 말 

기준 249.9%로 지난해 12월 말(257.9%) 

대비 8.0%p 떨어졌다. RBC비율의 감소

는 생보사 쪽에 더 쏠렸다. 실제 하락 폭

은 생보사 9.4%p(267.6→258.2%), 손보사 

4.9%p(238.6→233.7%)로 생보사가 손보사보

다 2배 가까이 더 깊었다.

비율로 보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보

험업법상 RBC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생보사, 손보사 모두 통틀어 

RBC평균비율은 249.9%로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 100%를 크게 웃돌며 안정권

이다. 문제는 가용자본이 줄며 요구자본은 늘

어 RBC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도 뒤

따른다는 사실이다.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

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이다. 보

험사는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 시현(2.1조원)

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증

권평가이익 감소(4.4조원) 등으로 가용자본이 

3.2조원 줄었다. 반면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손실금액인 요구자본

은 증가세다. 요구자본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

른 금리위험액이 약 0.2조원 감소했으나 신용

위험액이 0.4조원 늘며 전체적으로 요구자본

은 약 0.3조원 증가했다. 금리 변동성이 ‘가용

자본 축소’ ‘요구자본 증가’로 확대되며 RBC비

율도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RBC비율의 불안 요소가 확대되며 금융당국

도 보험사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RBC비율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보험회사는 자본 확충 

및 위기상황 분석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

다”고 말했다. 

RBC비율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사들은 

크게 금리 민감도 완화, 자본확충 등으로 대응

하고 있다. 

먼저 금리 민감도 완화다. 금리 민감도는 삼

성생명, DB생명, 현대해상, 한화손보, 삼성화

재 등이 높은 반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은 상

대적으로 낮았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길어 금리 

변동에 민감한 생보사를 중심으로 금리 민감

도 완화 노력이 이뤄졌다. 실제 한화생명, DB

생명은 보유 금융자산 계정 재분류 및 금리 노

출 익스포저 축소 등으로 적극적으로 금리 민

감도를 낮췄다. 

자본확충도 RBC비율 제고의 돌파구다. 

RBC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후순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대부분 RBC비율이 200%에 미치지 못하는 보

험사들 중심으로 올해 후순위채권을 신한생명 

2000억원, 메리츠화재 1000억원, DB생명 800

억원, 롯데손보 600억원 등을 발행했다. 신종

자본증권의 경우 한화생명 1000억원, 현대라

이프 600억원, KDB생명 200억원이다. 

� 최성해 기자 bada@ 

보험사 RBC비율 ‘주의보’… 후순위 발행 등 자본확충 나서

구분

생보사

손보사

합계 

가용자본

860,809

387,852

1,248,661

요구자본

‘2017년 12월 말(A)’

321,679

162,557

484,236

RBC비율

267.6

238.6

257.9

가용자본

831,416

385,314

1,216,730

요구자본

‘2018.3월 말(B)’

322,022

164,891

486,914

RBC비율

258.2

233.7

249.9

가용자본

△29,393

+2,538

△31,931

요구자본

변동폭(B-A)

+344

+2,334

+2,678

RBC비율

△9.4

△4.9

249.9

보험회사 RBC비율 변동내역(단위:억원,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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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RBC비율 생보사•손보사 모두 하락 

RBC 비율 200% 이하 일부 보험사 초긴장

우리은행은 동일IP로 동시에 부정 접속 시

도가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IP 차

단 및 관계기관 전파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선

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접속 시도는 간혹 개인들이 외부사이트

와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악용한 사례로, 우

리은행은 동일IP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속 

시도가 일어난 점을 수상하게 여겨 피해예방

을 위해 취한 조치다.

이에 우리은행은 금융보안원에 해당 내용

을 공유해 관계기관에 전파하도록 함과 동시

에 해당 IP를 차단 조치 요청했다. 또 피해사

례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에 수

사 의뢰했다. 

한편 이날 우리은행은 접속 시도가 일어난 

고객들의 비밀번호 변경 요청 등 SMS 발송 및 

고객센터 안내를 진행해 금융회사의 인터넷

뱅킹 ID와 비밀번호를 외부 다른 사이트와 동

일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우리은행 “e뱅킹 해킹시도 꼼짝마”
해당 IP 차단 등 선제적 조치 

미국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2%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대출금리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